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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ress and oral symptoms in health college students.

Methods :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275 health college students in Seoul 

from October 7 to November 29, 2013.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4.0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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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Female students tended to have higher employment stress oral symptoms than male. 

The higher the employment stress was, the more oral symptoms were. There wa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trait, environmental stress and oral symptoms.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ongue, teeth, gum, temporomandibular joint(TMJ) were influenced by the employment stress.

Conclusions : It is important to reduce the environmental stress in the students. The students 

themselves must try to overcome the agonal condition by diverting stress into positive way of 

living.

Key Words : college student, employment stress, oral symptoms

색인 : 구강증상, 대학생, 취업 스트레스

서론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준비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는 적응하기 어려운 상

태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긴장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1). 이러한 취업스트레스는 현대사회의 여러 조

직 가운데서 학교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학

생에게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2013년도 교육통계연보2)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70.7%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

인 반면 청년고용률은 아직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은 공무원 시험, 자격증 취득, 대기업 입사시험 

등 구직을 위한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96만명에 이르

는 것으로 추산했다. 15∼29세 인구 중 취업을 준비하는 인원

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6.9%에서 10.1%로 3.2% 포인트 

늘었다3). 따라서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난이 극심할 수밖에 없

으며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침체, 노인인구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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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대학 졸업자의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한 두 학기씩 졸업

을 늦추거나 학원에 다니면서 다시 취업의 기회를 엿보거나 

취업이 용이한 학과로 편입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대학

은 교수 문화와 대학생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발전을 위한 

특수 사회집단으로 새로운 학문, 사상, 전문기술을 창조하는 

동시에 고등교육을 통하여 지식인을 사회에 배출하여 이들이 

여러 분야의 사회활동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고급인력을 공

급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대학은 

전공 여부를 떠나서 취업의 전제조건이자 지위집단으로 진입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화된 경향이 있다4)
. 대학생활은 국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소양, 인재를 쌓는 진로의 결정

단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학생활 중에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가지게 된다5)
. 

보건계열 학생들은 다양한 교내실습과 의료기관 현장실습

을 통하여 교육현장에서 강조하는 전문 기술직에 대한 의식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시험을 비롯하여 전문직에 필요한 다양

한 자격증 취득이라는 당면과제로 취업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신체적 정신

적 질환의 원인이 되며 스트레스에 대한 인체의 반응은 각종 

병리적인 현상을 일으켜 여러 가지 구강질환의 발병이나 악화

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6)
.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티졸 수준은 증가하게 되며7)
, 만성적 

스트레스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성된 코티졸은 호르몬 분비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을 일으키고 면역기능 저하, 피로 생리불

순, 정력 감퇴 등을 유발하며 무기력증에 빠지게 한다8)
.

스트레스가 주원인인 구강병소로는 편평태선과 아프타성 

구내염이 있고, 스트레스가 관여된 병소로는 다형홍반, 양성 

점막유천포창 및 지도상설이 있으며9)
, 스트레스가 소인인 병

소로는 재발성 단순포진 구내염과 급성 괴사성 궤양성 치은

염 등이 있다10)
. 또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구강증상 

경험 위험비는 증가하며11)
, 건강실천지수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12)
. 일상적 스트레스는 그 자체만으로는 현저한 

심각성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으나 누적된 경험은 매우 심각

한 부적응을 야기 시키고 구강건강에도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13)
. 최근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가 구강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 분야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시대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의 

급변화로 인하여 전문대학 보건계열 학생들이 겪는 취업 스

트레스가 구강 질환 및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

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10월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서울, 강원도

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전문대학 보건계열 재학생을 대상으

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선정

하였으며 총 285명 가운데 자료가 미비한 10명을 제외한 총

275명(남자: 16명, 여자: 259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

며,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7문항, 취업스트레스 20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코

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14)을 기초로 하여 황5)이 개발한 

설문지를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내용의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문항 평가방법은 학업, 성격, 학교환

경, 가족환경 4개영역에 각 5문항씩 구성하여 리커트(Likert)

의 5점 등간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

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

으로 평가하였다. 취업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주관적

인 구강증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박15)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입술·볼 4문항, 혀 6문항, 치아·잇몸·악관절 5문항, 구강

외 안면 5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별 

응답은 ‘예’ 1점, ‘아니오’ 0점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 구강증상 문항의 신뢰성을 측

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test를 실시한 결과 각각 

0.89, 0.8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1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

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취업스트레스, 구강증상의 전반적 

경향을 알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분석하였으며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구강증상 각각의 차이분석은 

독립표본 평균검정을 하였다. 취업스트레스가 구강증상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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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Gender Male 16(5.8)

Female 259(94.2)

Grade 1 78(28.4)

2 82(29.8)

3 115(41.8)

Religion Yes 83(30.2)

No 192(69.8)

Smoking Yes 7(2.5)

No 268(97.5) 

Alchol Yes 95(34.5)

No 180(65.5)

Exercise Yes 141(51.3)

No 134(48.7) 

Table 1. Distribution of study popul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 N(%)

Variables Substructure Mean±SD
Employment stress 2.6±0.5

Schoolwork 2.5±0.6

Characters 2.8±0.7

School environment 2.6±0.7

Family environment 2.5±0.8

Oral symptoms 5.8±3.8

Lip·Cheek 1.0±1.1

Tongue 0.5±1.0

Teeth·Gum·TMJ 1.1±1.3

Extraoral and facial 3.0±1.6

Table 2. Distribution of employment stress and oral symptoms of study population                      N=275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여자 

94.2%, 남자 5.8 % 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 28.4%, 2학년 

29.8%, 3학년 41.8% 이었다. 종교 유무에서는 ‘있다’ 30.2%, 

‘없다’ 69.8%를 나타내었고, 흡연은 ‘예’ 2.5%, ‘아니오’ 97.5%, 

음주 ‘예’ 34.5%, ‘아니오’ 65.5%, 일주일 동안의 운동 여부에서

는 ‘예’ 51.3%, ‘아니오’ 48.7% 이었다<Table 1>.

2.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와 구강증상발현 

본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와 구강증상발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취업스트레스는 평균 2.6 ± 0.5이고 하

부영역 요인으로 성격스트레스 2.8 ± 0.7, 학교스트레스 2.6

± 0.7, 가족스트레스 2.5 ± 0.8, 학업스트레스 2.5 ± 0.6으로 

성격스트레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강증상발현은 5.8 ± 3.8이고 하부영역의 구강외 안면 3.0

± 1.6, 치아·잇몸·악관절 1.1 ± 1.3, 입술·볼 1.0 ± 1.1, 혀 

0.5 ± 1.0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성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는 남자 2.2 ± 0.5, 여자 2.6 ± 0.5 

로 여자에서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5). 하위영역 요인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업 스트레

스,  가족환경 스트레스는 남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성격 

스트레스는 남자 2.2 ± 0.7, 여자 2.8 ± 0.7(p<0.01), 학교환경 

스트레스에서는 남자 2.2 ± 0.7, 여자 2.6 ± 0.7(p<0.05)로 나

타나 남자보다 여자에서 높아 성별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별 취업스트레스는 1학년 2.5 ± 0.5, 2학년 2.8 ± 0.5, 

3학년 2.5 ± 0.5로 나타나 학년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p<0.01), 사후검정결과 1, 3학년보다 2학년에

서 취업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하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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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o.(%)
Employment 

stress
Schoolwork Characters

School 
environment

Family 
environment

Gender

Male 16(5.8) 2.2±0.5 2.3±0.6 2.2±0.7 2.2±0.7 2.2±0.6

Female 259(94.2) 2.6±0.5* 2.5±0.6 2.8±0.7** 2.6±0.7* 2.5±0.8

Grade

1 78(28.4) 2.5b±0.5 2.5±0.5 2.6±0.7 2.5±0.7 2.4b±0.8

2 82(29.8) 2.8a,c±0.5* 2.6c±0.6** 2.9±0.6 2.8±0.8* 2.7a±0.7*

3 115(41.8) 2.5b±0.5 2.3b±0.6 2.8±0.8 2.5±0.7 2.5±0.8

Religion

Yes 83(30.2) 2.6±06 2.5±0.6 2.7±0.8 2.6±0.8 2.5±0.9

No 192(69.8) 2.6±0.5 2.5±0.6 2.8±0.7 2.6±0.7 2.5±0.8

Smoking  

Yes 7(2.5) 2.4±0.4 2.2±0.5 2.6±0.5 2.5±0.7 2.5±0.7

No 268(97.5) 2.6±0.5 2.5±0.6 2.8±0.7 2.6±0.7 2.5±0.8

Alchol 

Yes 180(65.5) 2.6±0.5 2.5±0.6 2.8±0.7 2.6±0.7 2.5±0.7

No 95(34.5) 2.5±0.6 2.4±0.6 2.7±0.8 2.5±0.7 2.5±0.9

Exercise

Yes 141(51.3) 2.6±0.5 2.4±0.6 2.8±0.7 2.5±0.7 2.5±0.8

No 134(48.7) 2.6±0.6 2.5±0.6 2.8±0.7 2.7±0.7 2.5±0.8

p-value by t-test, ANOVA  
* p<0.05, ** p<0.01, *** p<0.001 
a,b,c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at ⍺=0.05.

Table 3. Employment stress of study popul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 Mean±SD

Variables No.(%)
Oral 

symptoms
Lip·Cheek Tongue Teeth·Gum·TMJ

Extraoral and 
facial

Gender

Male 16( 5.8) 3.7±2.5 0.8±0.9 0.0±0.0 0.5±0.8 2.4±1.7

Female 259(94.2) 5.9±3.8* 1.0±1.1 0.5±1.0*** 1.2±1.3** 3.1±1.6

Grade

1 78(28.4) 5.7±3.4 0.9±1.0 0.5±0.9 1.1±1.1 3.1±1.6

2 82(29.8) 5.6±4.2 1.1±1.2 0.5±1.1 1.0±1.3 2.8±1.7

3 115(41.8) 5.9±3.7 1.0±1.1 0.4±0.9 1.2±1.4 3.1±1.5

Religion

Yes 83(30.2) 5.6±3.8 1.0±1.1 0.5±1.0 1.0±1.2 3.0±1.1

No 192(69.8) 5.8±3.7 1.0±1.1 0.5±1.0 1.2±1.3 3.0±1.1

Smoking

Yes 7(2.5) 6.4±6.5 1.4±1.5 1.0±2.2 1.7±2.0 2.2±2.1

No 268(97.5) 5.8±3.7 1.0±1.1 0.5±0.9 1.1±1.3 3.0±1.6

Alchol

Yes 180(65.5) 5.9±3.7 1.0±1.1 0.5±0.9 1.1±1.3 3.1±1.5

No 95(34.5) 5.6±3.9 1.0±1.0 0.5±1.3 1.1±1.2 2.9±1.7

Exercise

Yes 141(51.3) 5.9±4.0 1.1±1.1 0.5±1.0 1.1±1.4 3.0±1.6

No 134(48.7) 5.7±3.5 1.0±1.0 0.5±1.0 1.1±1.2 3.0±1.6

p-value by t-test, ANOVA 
*p<0.05, **p<0.01, ***p<0.001   

Table 4. Oral symptoms of study popul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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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mployment stress

B SE β t p-value
Lip·cheek -.030 .037 -.057 -.800 .424

Tongue .088 .041 .152 2.128 .034

Teeth·gum·TMJ .063 .031 .141 1.998 .047

Others .003 .024 .007 .105 .916

R2= 0.053 F= 3.743 P= 0.006

Table 6.  Regression analysis for employment stress in study population

Variables 
Oral 

symptoms
Lip·cheek Tongue

Teeth·Gum·
TMJ

Extraoral 
and facial

Employment stress   0.176** 0.069   0.190**  0.191**  0.084

Schoolwork 0.091 0.050 0.178 0.079  0.001

Characters   0.202** 0.118  0.125*  0.183**   0.157**

School environment 0.052 0.023 0.116 0.107 -0.056

Family environment   0.198** 0.028   0.181**  0.218**  0.147*

*p<0.05, **p<0.01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mployment stress and oral symptoms

역 요인 분포를 살펴보면, 학업 스트레스(p<0.01), 학교환경 

스트레스(p<0.05), 가족환경 스트레스(p<0.05)에서 모두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정결과 학업 스트레스에서는 

2학년보다 3학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환경 스트레스에

서는 1학년보다 2학년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종교 유무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분포는 비슷하게 나타났으

며 하위영역 요인 중 성격 스트레스에서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약간 낮았으나 두 

집단 간에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흡연 유무에 따른 취업스

트레스 분포는 비 흡연 집단이 흡연집단보다 스트레스 수준

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1주일 운동여부와 취업스트레스와

의 관련성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스트레스에서 운동집

단이 비 운동집단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약간 낮았으나 유의

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3>.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증상발현

성별에 따른 구강증상발현은 남자 3.7 ± 2.5, 여자 5.9 ±

3.8 로 여자에서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하위영역 요인별 분포를 살펴보면, 입술·

볼, 기타 안면부는 남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혀는 남자 

0.0 ± 0.0, 여자 0.5 ± 1.0(p<0.001), 치아·잇몸·악관절은 

남자 0.5 ± 0.8, 여자 1.2 ± 1.3(p<0.01)로 나타나 남자보다 

여자에서 높아 성별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학년별 구강증상발현은 1학년 5.7 ± 3.4, 2학년 5.6 ± 4.2, 

3학년 5.9 ± 3.7이었으며, 하위영역요인에서는 치아·잇몸·

악관절, 구강외 안면에서 3학년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종교, 흡연, 음주, 운동 유무에 따른 구강증

상 분포는 각각 두 집단간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Table 4>.

5. 취업스트레스와 구강증상발현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r=0.176), 하부영역의 성격 

스트레스(r=202), 가족환경 스트레스(r=0.198)와 구강증상발

현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며, 취업스트레스와 구강증상

간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 혀(r=-0.190), 치아·잇몸·악관절

(r=0.191)과 양의 상관성을 보여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혀, 치아·잇몸·악관절 부위의 구강증상발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6.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취업스트레스가 구강증상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취업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모형 

설명력은 5.3%로 나타났다. 선정된 독립변수들 중에서 취업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혀, 치

아·잇몸·악관절(p<0.05)이었다. 즉, 취업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혀, 치아·잇몸·악관절부위의 발현이 높았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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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직업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며 사회적 지위를 결

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1). 최근 글로벌 경제위

기로 비롯된 사회적 불안정은 높은 실업률과 함께 대학사회

까지 파급되어 대학생들의 학업, 진로, 취업영역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정도와 관련 변인으로 구강증상 발현

을 제시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는 5점 만점 중 평균 2.6점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이 유사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사회

복지학과 재학생 대상의 김과 허16)의 성적과는 유사하였으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과 김17)의 연구결과 2.2보다

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 학생의 지역, 학년, 학과, 

연구도구 구성이 동일하지 않아 비교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취업스트레스 하부영역의 성격, 학업스

트레스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학생 스스로가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진로적성 검사나 진로상담 서비스 및 취업관련 

교육을 비롯하여 취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

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이 증가할수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

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황5)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이러한 점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여

성 취업문이 더 좁다는 점과 일부 학과 특성상 여학생의 비율

이 높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국가고시에 대한 불안감이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

에 처할 때 나타나는 비특이적인 반응으로 정의되며, 생리적

으로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8). 따라서 스트레스는 면역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구강

내의 다양한 병소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준비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로서
19),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등은 대학생들의 취업 부담

감을 가중시키고 신체적 증상과 질병, 심리적 부적응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0). 

오늘날 생활환경의 변화와 함께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측두하악 장애, 구강점막 질환 등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1). 구강과 안면은 생존과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구조물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22)구강건강의 중요성이 더

욱 증가되고 있다. 구강병소 발생 부위로는 혀, 구강저, 협점

막, 치은, 구개, 입술, 치아, 구강점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발생부위와 구강질환에 따라 다양한 발현 증상을 나타낸다. 

입술 주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순포진 구내염과 헤르페

스성 구내염은 스트레스가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감

염에 의해 나타나는 질환으로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문제가 

야기될 경우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23)
. 

본 연구에서 증상 부위에 따른 발현빈도의 비교에서는 구

강외 안면부 증상이 입술·볼, 혀, 치아·잇몸·악관절 부위

보다 높게 조사되었고, 성별간 차이에서는 치아·잇몸·악관

절, 혀 등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박15)
, 오2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혀

는 구강 내 점막 중 가장 쉽게 관찰이 가능한 부위이고 직접 

미각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증후가 있을수록 

혀의 증상이 특히 민감하게 작용한다. 혀에 나타나는 흔한 

증상으로는 혀의 궤양, 캔디다증을 비롯한 염증, 설태, 미각

이상, 구강작열감증후군, 통증 등이 있다. 오와 한25)의 연구보

고에 의하면  면역 저하, 정서적 긴장, 스트레스에서 혀의 

염증이나 설태 발현빈도가 높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혀 

부위의 구강증상발현은 성별간의 차이에서는 남학생보다 여

학생에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비교적 낮은 

빈도를 보여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점은  임상적 

진단이 시행되지 않은 단순 설문지만의 조사로 인하여 혀의 

병변 종류와 정도를 추정하지는 못했으므로 보완 연구가 필

요하리라 생각된다.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구강암,식도암등 

각종 암과 관상동맥질환, 위궤양, 치아우식이나 치주조직병

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26)
.  

흡연여부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와 구강증상발현빈도는 흡

연군에서 입술·볼 부위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 홍27)의 연구결

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스트레스 해결방안 중 흡연이라는 행

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흡연시 가

장 먼저 접촉하는 기관이 구강이기 때문에 흡연이 구강조직

에 나쁜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혀, 치아·잇몸·악관절 부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

수로 작용하여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구강증상발현

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는 주관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선 학과별 교육

에서 취업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진로적성 검사, 진로

상담 서비스 및 취업관련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현장에 취업 전담부서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학교행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보다 나은 학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취업에 대한 주체적 책임은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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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가족의 적극적인 관심, 배려, 사랑이 

건강을 비롯한 구강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연구대상자

의 취업스트레스, 구강증상에 대한 연구도구 차이로 인한 정

확성 결여,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요인적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 점, 단면연구인 점 등으로 인해 취업

스트레스 관련요인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얻기는 어려웠으

므로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는 전문대학 보건계열 대학생들이 겪는 취업 스트

레스와 구강증상발현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대처방안을 모

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3년 10월7일부터 11월 29일

까지 서울,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전문대학 보건계열 

재학생 27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

반적 특성, 취업스트레스, 구강증상발현에 관한 자료를 수집

하였고,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1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대상자의 전체 취업스트레스(r=0.176), 성격스트레스

(r=0.202), 가족환경스트레스(r=0.198)와 구강증상발현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며, 취업스트레스와 구강증상발현 항

목별 요인간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 혀(r=-0.190), 치아·잇

몸·악관절(r=0.191)과 양의 상관성을 보여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혀, 치아·잇몸·악관절 부위의 구강증상발현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취업스트레스, 구강증상발현은 남자보다 여자에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2.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구강증상발현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3.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와 구강증상발현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4. 회귀분석 결과, 취업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혀, 치아·잇몸·악관절이었다. 즉, 취

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혀, 치아·잇몸·악관절 구강증

상발현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를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진로적성 검사, 진로상담 

서비스 및 취업관련 교육과 학교행정·복지서비스를 강

화하여 보다 나은 학문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의 

산학협력체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취

업에 대한 주체적 책임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

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 사회, 학교, 가족의 적극적인 관심, 배려, 사랑

이 구강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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